
21제21009호 2019년5월24일금요일스포츠

목포대농구부3년연속전국체전전남대표

목포대는지난21일목포대체육관에서열린2차예선전에서초당대를꺾고3년연

속전국체전전남대표출전권을획득했다.

초당대꺾고출전권획득

목포대학교 농구부가 3년 연속 전남

대표로전국체전에나서게됐다.

목포대는지난21일목포대체육관에서

열린전국체전전남2차예선전에서초당

대를80-54로꺾었다.목포대는지난10일

1차예선전에서도74-70승리해제100회

전국체전전남대표출전권을따냈다.

목포대농구부는이번시즌부상자가

많아전력약화가우려됐으나, 1학년들

의패기넘치는팀웍으로선배들의전력

공백을잘메웠다는평가를받았다.

이승우(체육학과 1년)는빼어난경기

력으로팀우승에크게기여했다.

김선희(체육학과 교수) 목포대 농구

부 감독은 진상원 코치의 지도로 지난

동계훈련부터일본리세이샤와의친선

경기를갖는등체계적인훈련과준비를

바탕으로 전력을 강화한 결과라며 전

국체전까지남은기간체력, 기본기,전

술을보완해좋은성적을거둘수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제100회전국체전은오는10월4일부

터 10일까지서울에서열린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조선대농구부신임사령탑에강양현감독취임

조선대농구부신임사령탑으로강양

현(37 사진) 감독이취임했다.

23일조선대에따르면강감독은최근

정년퇴임한이민현전감독으로부터농

구부지휘봉을넘겨받았다.

강감독은부산중앙고,조선대를거쳐

인천전자랜드에서뛰었다.

2012년부산중앙고감독시절 5명선

수로협회장기준우승신화를이끌어지

도력을인정받았다.

당시선수중 1명이서울삼성의가드

천기범이었다.

부산대여자농구

부 코치 등을 지낸

강 감독은 첫 번째

남자대학감독이자

두 번째 모교 감독

으로신화를준비하

게됐다.

강 감독은 한결

같은지도자의모습으로열정과기량을

갖춘선수들이진학하고싶어하는농구

부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세계를놀라게한안세영 라이징스타

배드민턴국가대표팀막내안세영(17광주체고)이지난 22일여자단식세계랭킹 1위

타이쯔잉(대만)을꺾으며포효하고있다. /연합뉴스

AFP통신등배드민턴세계1위꺾은광주체고생에찬사

패배인정한타이쯔잉 안세영 미래에대단한선수될것

17세한국의여고생이세계랭킹1위를

꺾었다.

셔틀콕 천재 안세영(17 광주체고 2

년)의 재능에세계배드민턴계가깜짝놀

랐다.

안세영은지난22일중국난닝에서열린

2019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

컵)조별예선C조2차전여자단식경기에

서타이쯔잉(24 대만)을 2-1(14-21 21-

18 21-16)로제압해대표팀의세계단체선

수권 8강진출을이끌었다.

타이쯔잉은여자단식세계랭킹1위이자

지난해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에서금메달을딴베드민턴여제다.

타이쯔잉의올해전적은 16승 2패.그에

게올해패배를안긴선수는지난3월전영

오픈 여자단식 우승자 천위페이(중국)와

안세영뿐이다.

외신도안세영에게극찬을아끼지않았

다. AFP 통신은안세영이타이쯔잉을꺾

으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의 명성을

더욱빛냈다고평가했다.

세계랭킹50위인안세영에게 라이징스

타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한국은 이미

8강진출을확정하고대만과맞붙었다.이

번경기는안세영의귀중한재능을재확인

하는자리였다고찬사를이어갔다.

타이쯔잉은고질적인부상을패배구실

로 삼지 않고 안세영의 승리를 깨끗이 인

정했다. 타이쯔잉은 그녀는키가크고힘

이세며풋워크가아주좋다.경기의모든

면에서 좋았다며 안세영은 분명히 미래

에대단한선수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

안세영은 각랠리초반에는수비적으로

하다가 기회를 잡는 전략을 썼다. 코치님

께서전위에서집중하고랠리가계속이어

가게하라고조언해주셨다고승리비결을

밝히며 타이쯔잉을 이겨서 놀랐다고 소

감을말했다.

광주출신인안세영은풍암초 1학년때

라켓을처음잡은이후 5학년때는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대회여자단식에서처

음으로 우승했다. 중학교 1학년까지 3년

연속이대회정상에오르기도했다.

국가대표 2년 차인 안세영은 지난 5일

뉴질랜드오픈 여자단식에서 우승을 차지

한데이어이번대회에서도여자단식 1위

를격파해차세대국가대표에이스로주목

받고있다.

/김한영기자 young@ 연합뉴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IOC신규위원예약

6월열리는총회서선출

이기흥(64 사진)대한체육회장이국제

올림픽위원회(IOC)신규위원한자리를

사실상예약했다.

IOC는 23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열어이기흥체육회장을비롯한10명을신

규위원으로추천하고오는 6월24∼26일

스위스로잔에서열리는 IOC 134차총회

에서투표로신규위원을선출한다고발표

했다.

집행위원회의추천을받은신규회원후

보가 총회 투표에서 낙선한 적은 거의 없

어이기흥회장이새로운 IOC위원으로선

출되는것은기정사실로여겨진다.

이회장이 IOC위원으로뽑히면국제스

포츠무대에서우리나라를대표하는 IOC

위원은유승민선수위원과더불어두명으

로늘어난다.

박철근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은 이회

장이사실상 IOC위원으로선출된것이나

다름없다고밝혔다.

우리나라는2000년대초반고(故)김운

용위원, 박용성위원, 이건희위원등세

명의 IOC위원을앞세워적극적인스포츠

외교를펼쳤다.

그러나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과 체육

단체 공금 유용 등으로 제명 위기에 몰린

김운용 전 위원이 IOC 위원을 사임하고,

박용성위원도두산그룹경영에전념하겠

다며 2007년국제유도연맹회장직을사퇴

함에따라자연스럽게 IOC위원자격을잃

었다.

2017년엔삼성그룹이건희회장마저와

병으로대외활동이힘들다며 IOC위원직

을반납해한국의 IOC위원은유승민선수

위원만남았다. /연합뉴스


